
래미안첼리투스단지내중앙에서위로바라본모습. 3개동이17층높이에서 휴먼브리지로연결돼있다. /송은석기자

고층빌딩닮은아파트

독특한디자인

돌출형테라스적용평면 굴곡조화

단지내3개건물높이도다르게설계

효율적부지활용

동연결휴먼브리지주민소통공간으로

재건축때단지줄이고공원기부채납

이촌렉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첼리투스는 2009년 서울

시의한강변공공성재편정책에따라재건축과정에서기존부지

의약25%를공공용지로기부채납한대신최고층수를56층으로

높였다. 기부채납한부지에조성된공원의모습. 래미안첼리

투스의1층은약9m높이의기둥만남긴필로티형식으로조성됐

고공중캐노피로각동과부대시설이연결돼주민들이단지내에

서비를맞지않고이동할수있다. 한강을투영하며독특한빛

을발산하는 크리스탈 프리즘 이미지가입면에형상화된래미

안첼리투스. /송은석기자

서울용산구이촌동의래미안첼리투스는흔하지않은

한강변의초고층아파트단지다. 고급빌딩같은외관에

최고층수56층(높이201 )에달하는이아파트단지가

한강변에자리잡은모습은아파트단지들이밀집해있는

이촌아파트지구일대에서돋보인다.

가까이다가가면외부를푸른색유리로마감한 커튼

월 방식과각가구별테라스를돌출시킨 베이윈도 방

식이적용돼단순한평면과굴곡이조화를이룬입면이

눈에띈다.커튼월은초고층빌딩에주로적용되는방식

으로래미안첼리투스의외관을일반적인아파트건물보

다는빌딩에가깝게만들었다.단지내3개동을17층높

이에서이어주는 휴먼브리지(스카이브리지)는건물에

균형감을더해준다.

설계자인김태만㈜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CD

O)가추구한것은단순하면서도차별화된디자인이다.

그는 단순한디자인의아파트가일반적인아파트와다

를수있다는것을보여주려고했다 고설명했다. 단지

내3개건물에다른높이를적용해각건물꼭대기를잇

는스카이라인의변화를시도한점역시눈에띈다.이러

한래미안첼리투스의모습은일반적인아파트단지들과

확연히구분되는차별화를이룬것으로평가받는다.

이촌렉스아파트(1974년 준공)를 재건축해 지난

2015년7월준공된래미안첼리투스는국내대표건축가

로꼽히는김대표가설계를맡았고우수한건축적가치

를인정받아2016한국건축문화대상공동주거부문본상

을수상했다. 재건축사업을완료했거나추진하고있는

많은아파트단지와는다르게수익창출을넘어 우수한

작품을만들겠다는주민들의의지가반영된결과다.

래미안첼리투스는기존단지의 460가구를일반분양

없이동일한면적(전용 124㎡)으로가구수를그대로

유지한 1대1 재건축의사례로도주목받았다. 이곳주

민들이수익창출을목적으로조합원몫가구에일반분

양가구를추가해가구수를늘리는일반적인아파트재

건축사업방식대신이같은방식을선택한또다른이

유는한강조망을공유하기위해서다. 래미안첼리투스

는단지내모든가구에서한강조망이가능하다. 이를

위해대략3개층높이에해당하는9 높이의필로티구

조가도입돼1층의높이는일반적인아파트의 4층에해

당한다.

단지내에서최고의한강조망을즐길수있는장소는

휴먼브리지다.김대표는 모든가구가한강조망을확

보했으면좋겠다는요구를설계에반영했지만각가구에

서는높이에따라한강조망이달라지기때문에단지주

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휴먼브리지에서최고의가치

를나눠가질수있게했다 고설명했다.

휴먼브리지는한강조망뿐만아니라주민편의와소

통, 안전을위한공간이다.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피트니스센터등다양한커뮤니티시설이배치

돼있으며긴급상황에는동간피난용연결통로로사용

될수있도록충격 뒤틀림 화재에잘견딜수있게설계

됐다.사용자인주민을배려하면서면적2만3,235㎡의

그리넓지않은단지부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려고한

설계자의의도가드러나는공간이다.

래미안첼리투스단지부지는재건축사업추진과정

에서기존의약 4분의3규모로줄어들고나머지부지에

공원이 조성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2009년한강변공공성재편정책이적용된결과다.한강

변공공용지확보를위해재건축아파트단지에최고층수

50층 이상을 허용하는 대신 해당 단지는 부지 면적의

25% 이상을공공용지로기부채납한다는내용이다. 주

민들이단지의넓이대신높이를선택한셈이다.

래미안첼리투스가있는이촌을포함해1970~1980년

대조성된압구정 잠실 반포 여의도등한강변일대아

파트지구의많은아파트단지들이준공후 30년으로정

해진연한을넘어서재건축에나서고있다.그러나서울

시가 2014년 4월발표한도시기본계획 2030서울플랜

에따라한강변을포함한일반주거지역아파트최고층수

를 35층이하로제한하고있기때문에래미안첼리투스

는당분간흔하지않은한강변의초고층아파트단지로

남아있게될것으로전망된다.

/박경훈기자socool@sedaily.com

英바비칸센터처럼상업 문화기능어우러진아파트가바람직
우리나라에서아파트는대표적인주거시설이며자산

증식을위한주요투자처로꼽히기도한다.이러한아파

트에대한국내대표건축가의의견을들어봤다.

최고층수 56층의고급아파트단지로알려진서울용

산구이촌동래미안첼리투스를설계한김태만(사진)㈜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CDO)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격은주거의질보다는지역에따라정해지는

편 이라며 아파트에대해공급자인건설사나수요자인

주민모두일정한기준으로판단하기때문에많은아파

트들이비슷한모습으로획일화되는경향이있다 고지

적했다.

우리나라에서아파트가가장밀집된지역인서울에서

는지난1970~1980년대에대규모로공급된아파트단지

들에서잇따라재건축사업이추진되고있다. 이러한시

점에서울시가도시기본계획에따라주거지역아파트최

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자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규제가 성냥갑처럼획일적인모습의아파트를만들고

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

김대표는건물높이대신도시의공공성을높이는방

안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획일적으로 기준을 35층으로 정하는

것은바람직하지않지만현실적으로다

른대안을찾기어렵다 고강조했다.현

재와같은상황에서는 50층으로기준

을높이더라도결국50층짜리건물들

이 장벽을 이루게 되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35층으로 정하는 게 낫다는

게그의견해다.

이러한관점에서서울의주요입지로꼽히는한강변

아파트단지들의재건축과관련해 건물이붙어있으면

높이와관계없이한강변을가로막는장벽이된다 며 건

물군사이에충분한틈을만들거나한강변에서한발물

러나게해서사람들이한강변에접근할수

있는공간과조망을확보하는게필요하

다 고 제안했다. 단순히 오래된 저층

아파트단지를 고층 아파트단지로 바

꾸는차원을넘어변화한도시의성격

에맞게새롭게재구성하는작업이이

뤄져야한다는것이다.

폐쇄적인대규모단지도김대표

가지적하는국내아파트단지의또

다른문제점이다.일단대규모단지를지어놓고거기

에필요한상가 어린이집 놀이터등의시설을갖추게

하지만실제로는그러한시설이공공과잘공유되지않

아결국대규모단지는 도심속고립된섬이된다는

것이다.

그는국내아파트단지가지향해야할사례로영국런

던의 바비칸센터,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큐브하우스를

꼽았다. 주거외에도상업 문화 관광등다양한기능이

어우러져사람들의이동이활발하게이뤄지는곳이다.

김대표는 도시의대규모주거시설,특히한강변주거

단지들이장기적으로살아남을수있는조건은복합적인

용도와도심에열려있는구조 라고단언했다.

/박경훈기자socool@sedaily.com

최고56층 단순함으로차별화 한강변 튀는아파트로우뚝
<높이201m>


